
P A가격 하락세 반전할 듯
럭키 4만톤 공장 9월 완공따라 공급 2 1만톤으로 확대

올 하반기 PA(Phthalic Anhydride)가격이공급과잉 심화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

이는 9월 럭키(대표 최근선)가 4만톤 규모의 P A공장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어, 국내 공급능력이 1 7

만톤에서 2 1만톤으로 확대되고, 수요는 1 3만여톤 규모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.

P A가격은 지난해 1 2월 내수가 기준 6 1만9 0 0 0원에서 2월들어 6 5만7 0 0 0원으로 6.2% 인상되었으나, 이

는 주 원료인 OX 국제가격이 9 1년 하반기 US 걸프 코스트 3 6 4달러에서 9 2년2월 4 2 4달러로 인상된

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

그러나 올 9월 국내 P A수요의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던 럭키가 자체수급 체제로 돌아서고 일부

물량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어 기존의 삼경화성( 1 1만톤), 제철화학( 6만톤)과의 시장쟁탈전으로 인한

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수출 경쟁에 따른 출혈수출도 우려되고 있다.

최근 럭키가 3 8만톤, 한양화학이 3 9만톤으로 PVC 생산능력을 확대, DOP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

상되고는 있다.

이에따라 P A수요의 7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D O P의 생산능력을 업체들이 크게 확대, 럭키 1 0만

5 0 0 0톤, 삼경화성 1 4만톤, 한양화학 7만톤, 송원산업 등 기타 3 0 0 0톤 등 총 3 1만8 0 0 0톤의 생산능력을

확보하고 있기는 하나,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전에는 커다란 수요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특히, 하반기에 일본·대만 등의 잇달은 P A공장 신·증설로 동남아 수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

며, 다만 중국 수출이 약간 기대되고 있다.

한편, 용도별 수요현황은 가소제 70%, 도료 15%, 불포화폴리에스테르 10%, 기타 5% 사용된다.

<화학저널 1 9 9 2 / 6 / 1 5 >

구 분

미 국

서 유 럽

동 유 럽

아 시 아

남 미

기 타

합 계

1 9 8 8

5 5 8

9 6 9

4 3 3

8 0 3

2 1 2

7 9

3 , 0 5 4

1 9 9 1

4 7 9

1 , 0 1 9

4 3 3

8 0 3

2 2 2

7 9

3 , 0 3 5

1 9 9 3

4 7 9

1 , 0 1 9

4 3 3

1 , 1 5 5

2 2 2

7 9

3 , 3 8 7

(단위: 1 0 0 0톤)

<표1> PA의 지역별생산능력 추이

생 산

수 입

합 계

내 수

수 출

합 계

공 급

수 요

1 9 8 9

9 8 , 4 0 0

1 , 6 0 0

1 0 0 , 0 0 0

9 0 , 0 0 0

1 0 , 0 0 0

1 0 0 , 0 0 0

1 9 9 0

1 3 4 , 9 5 1

4 , 1 3 0

1 3 9 , 0 8 1

1 1 1 , 5 2 2

2 8 , 6 0 2

1 4 0 , 1 2 4

1 9 9 1

1 6 3 , 8 3 4

2 , 0 4 8

1 6 5 , 8 8 2

1 2 0 , 9 6 3

4 4 , 4 5 2

1 6 5 , 4 1 5

1 9 9 2 (추정)

1 9 0 , 0 0 0

2 , 0 0 0

2 1 0 , 0 0 0

1 3 1 , 0 0 0

7 1 , 0 0 0

2 0 2 , 0 0 0

구 분

주) ① 생산량은 럭키 올해 가동률 50% 기준 ② 내수 8 3 %·수출 60% 증가 기준

(단위:톤)
<표2> 국내 PA 수급현황


